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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수준의 정보들이 보여주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의 폐해 

 

민주당은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기존 대비 두 배 가량 인상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가 보통 그렇듯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빈곤층의 삶의 수

준이 개선되고 근로자들의 소득이 확대되어 경제력에 보탬이 된다는 장밋빛 시나리오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경제학자 Mark Wilson이 "최저임금 인상이 빈곤 수준을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많은 학술연구들이 이미 증명하고 있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이상적인 가

정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정말로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된다면, 빈곤

율은 왜 감소하지 않는 것일까?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가구가 통계 상 평균적으로 더 높은 소득을 얻게 된다고 하

더라도 그 총량은 한정되어 있으며, 그 혜택이나 비용은 개개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즉,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저소득층 소득 증가분의 총량이, 수많은 저소득층 개개인들에게 

재분배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상당 부분이 되려 또 다른 저소득층의 

혜택을 박탈하는 제로섬 게임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라는 요구조건이 저소득층 경제주체 개개

인에게 어떤 해를 끼치게 될까?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미 취업경험이 있고 근무경력이 있



을 정도로 운이 좋은 저소득 근로자 중 일부는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비숙련 근로자들은 임금인상 이후 즉각적으로 실업자가 될 확률이 높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상당수의 저소득층이 취업경험이나 근무경

력을 쌓을 수 있는 ‘첫 직장’을 잡기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을 위해 단행한

다는 최저임금 인상이 되려 저소득층 내에서 제로섬 게임을 유발하고, 상당수 저소득층

에게 근로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사다리’조차 앗아가는 모습이다. 잔인하게도, 고용 사

다리의 첫 번째 단계부터 도달하지 못하게 된 저소득층 상당수는 상황이 호전되기는 커

녕 더욱 악화될 뿐이다. 

 

직장을 잃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 덕분에 경제력이 나아질 것인가? 이 

또한 그렇지 않다. 직장을 잃지 않은 사람들 중 일부는 근무 시간을 잃게 될 것이다. 고

용주 본인의 사업이 크게 성장하지 않는 한, 고용주가 근로자들에게 지급 가능한 인건비

는 정해져 있다. 

 

고용주 본인에게 필요한 인력과 그 인력들의 총 근무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고용주는 인력을 줄이거나, 근무시간을 줄여야 하는 선택

을 강요받게 된다. 

 

그렇다면 근로 시간도 감소하지 않았고 본인의 일자리도 지킨 사람은 괜찮은 것이 아닌

가 하는 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상황이 괜찮아보이는 이들 또한 피해를 

입게 된다. 그들은 높아진 임금과 근로시간 유지를 위해, 본인의 업무에 대한 더 높은 숙

련도와 능력을 요구받는다. 더욱 높아진 기준에 대해 부합할 수 없다면 본인의 일자리나 

총 근로시간 둘 중 하나도 지키기 여의치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단행되면, 무인화, 자동화 및 아웃소싱으로 인해 전체 일자리 수는 감소

하게 된다. 게다가 저숙련 근로자는 실업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동시에, 숙련된 노동자

를 상대로 끊임없이 경쟁을 강요받게 된다. 더하여 애당초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

는 기회조차 감소하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전제로 하는 장밋빛 시나리오는, 수많은 경제주체들에게 큰 해를 끼친



다. 임금인상 옹호론자들은 더 나아가 자신들에게 닥칠 미래의 해악을 무시한다. 그들은 

여전히 근로자들의 총소득이 늘어나는 동시에 실업자는 감소하는 실현 불가능한 미래를 

그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경제 전반에 발생할 폐해는, 추후 

신세대들이 훨씬 더 높은 현실의 벽과 장애물에 직면하면서 더욱 악화될 것이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mises.org/wire/aggregated-data-hides-damage-done-minimum-wage-hikes 


